
운영위원회 회의록
      

□ 일  시 : 2026년 9월 2일(수) 오전 11:00 - 12: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□ 장  소 : 면목종합사회복지관 3층 아름인도서관

 

□ 참석자 : 10명   

  ◯ 참    석 : 9명

               전구훈 위원장, 박유정 위원, 이현덕 위원, 김관욱 의원, 홍인실 위원, 현은주 

의원, 임상혁 의원, 김영례 위원(관장), 이영란 위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◯ 불 참 석 : 1명

               임규옥 위원

  ◯ 직   원  : 1명  

               윤지영 부장

□ 개 회 선 언     

 -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. 개인 사정으로 

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계심을 안내하고, 전구훈 위원장이 2026년 제 3차 운영위원

회 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 위원들의 안부와 더불어 공유하고자 하는 관련사업들을 나누다. 

보고에 앞서서 2026년 6~8월 카드뉴스 동영상에 대해 공유하다.

□ 보 고 사 항

 - 전차 회의록 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. 

 - 202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사업과 결산을 보고하다.

 - 윤지영 부장 : 2026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결산을 보고하다. 

 - 김영례 관장 : 마침 오늘 복지관 경로식당 생신잔치가 있었는데 이현덕 위원님이 함께 참여



하셔서 감사했다.

 - 이현덕 위원 : 오랜만에 복지관 어르신들을 뵙고 함께 선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.

 - 임상혁 위원 : 다문화 아이들이 경계성 기능 장애를 같이 갖고 있기도 하다. 부모들이 다 일

을 하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다.

 - 윤지영 부장 : 현재 기관의 다문화 가정에서도 경계성 장애를 보이는 친구들과 지적장애를 

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심리치료를 연계를 하고 있다. 

 - 임상혁 위원 : 우리 녹색병원에 미등록 아이들 위주의 치료비사업이 있다.

 - 홍인실 위원 : 맞다. 저 또한 필요한 지역아동들을 위한 녹색병원 치료비 사업을 잘 활용하

고 있다.

 - 임상혁 위원 :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아이가 팔꿈치 뼈가 부러졌는데 돈이 들어가니 부모님

께 이야기 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있어 많이 안타까웠다. 혹시 다른 복지관에서도 다문화사

업을 다하고 있나?

 - 김영례 관장 : 꼭 그렇지는 않다. 우리 기관의 경우는 후원기관이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10년 

가까이 다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 보통의 복지관들은 개별 사례관리로 다문화 가정과 아

이들을 만나고 있다. 중랑구는 중랑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. 

우리 기관은 개별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학교와 협력하며 선생님과 

함께 모니터링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.

 - 박유정 위원 : 중랑구 다문화 가정 중에는 몽골가정이 많다. 중곡동에 몽골학교가 있었고, 

중랑구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 많은 몽골가정들이 거주하는 것 같다.

 - 현은주 위원 : 맞다. 우리 중곡초에도 다문화가정 중 몽골학생들이 전체의 80%나 된다. 

 - 임상혁 위원 : 지역에 아동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지하기 보다 모른척 하는 경

우가 많은 것 같다. 

 - 현은주 위원 : 사회적 기능이 없어진 것 같다. 지역에 아동들에 관한 어려움들은 각 가정에 

알리기 보다 학교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다. 

 - 임상혁 위원 : 요즘에 아동들을 위한 운동회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그런 민원 때문이 아

닌 것 같다.

 - 현은주 위원 : 다행히도 학교 행사시 지역에서 많이 배려해주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

있다. 

 - 김관식 위원 : 학교 인근 지역에는 주택들이 많아서 아파트 보다 민원이 적기에 학교 행사

에 대해 배려해주는 부분이 큰 것 같다.

 - 전구훈 위원장 : 청년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?

 - 윤지영 부장 : 우리 기관은 두 개의 청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. 사회적고립청년과 고립은둔

청년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참여자 욕구와 상황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

 - 김영례 관장 : 고립을 겪은 청년이 고립은둔청년 소모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



고립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연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. 캠페인도 당사자인 고립청년이 함

께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다.

 - 전구훈 위원장 :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있나?

 - 윤지영 부장 : 몇 년전 고립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운영한바 있으나 진행이 

쉽지 않았다. 시간약속과 사업장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모습을 보았다.

 - 전구훈 위원장 : 복지관에 고독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일이 있는가?

 - 김영례 관장 :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나 연계된 고시원을 통해서 고독사 위

험이 예상되는 분들을 만나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

 - 임상혁 위원 : 일본에는 은퇴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. 우리나라

에도 퇴임 후의 삶이 이처럼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.

 - 박유정 위원 : 중랑구에도 퇴임하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. 세무직봉사단으로 활동

하는 분들이 있다. 면목복지관도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다. 

 - 전구훈 위원장 : 추경할 부분은 없는가?

 - 윤지영 부장 : 돌봄특화사업 및 수시지원사업 등에 4분기 2차 추경이 예상되겠다.

 - 복지관 재단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다.

 - 2026년 4분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다.

 - 윤지영 부장 : 2026년 4분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다. 

 - 전구훈 위원장 : 4분기 운영위원들에게 도움 청할 것은 없는가?

 - 김영례 관장 : 평소에도 지역에서 운영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셔서 자주 뵙고 도움도 받고 

있다. 복지관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겠다. 

 

  전구훈 위원장이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치다. 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

시 폐회를 선언하다. 



<관련 사진>

2026년 3차 운영위원회 진행 사진


